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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바이오 협력,
생태계 차원의 중장기 협력 방향 모색

- 바이오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와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한 제
약기업을 다수 보유한 일본의 보완적 협력 관계 강화

- 그간 진전된 한일 바이오 협력을 조망하고, 협력에 기반한 신시장 창출 도모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한일 바이오 혁신생태계 커넥트’를 개최하여 바이오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계 

차원의 중장기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12.17(화)~19(목)) 3일차 일정인 이번 행사는, 

그간 중기부와 협력관계를 이어온 일본의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일본 

쇼난 I-Park의 후지모토 토시오 대표와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인, 

벤처캐피탈 (VC)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후지모토 토시오 I-Park 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 그간 한일 바이오 

협력의 의의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적 협력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일 바이오 협력에 기반한 신시장 창출을 

주제로 기업들과 VC의 의견을 들었다. 기업들은 한일 바이오협력이 지속되고 

성과 창출까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서 국내·외 벤처캐피탈 및 

제약기업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 개최,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일본 내 임상 및 연구개발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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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지원 등을 언급하였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기업 중 일부는 쇼난 I-Park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한일 바이오벤처 합동 IR*에도 

참석하였다. 해당 행사에 참가했던 한 바이오벤처는 “체계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전문 VC·CVC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력적이었다”며, “향후 한국과 일본,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매칭 행사를 

정례화한다면 국내 바이오벤처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중기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글로벌 바이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바이오 생태계 차원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국내 바이오 

벤처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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